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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연비 대폭 상향조정
2025년까지 2배 개선 계획 … 국제유가․온실가스 규제 양면효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월29일 자동차기업들과 합의를 거쳐 2025년까지 연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

로 개선하는 내용의 새 연비 기준안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연비 기준 마련이 미국의 외국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의미 있는 발걸음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 컨벤션센터 연설을 통해 “새로 마련된 갤런당 의무 연비 기준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석유제품 가

격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까지 평균 연비가 지금의 2배 수준인 갤런당 55마일 또는 리터당 23.4㎞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처음 시작된 연비 개선계획은 연료 효율성 재고와 함께 승용차와 트럭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오염

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된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2016년까지 미국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전체 평균연비는 현재 갤런당 25마일에서 10.5마일

가량 개선돼 35.5마일로 상향된다.

특히, 일반 승용차는 갤런당 39마일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소형 트럭은 30마일까지 연비를 개선해야

한다.

2011년 들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스민 혁명> 등의 영향으로 국제 석유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오바마는 고유가 문제가 새로운 문제는 아니며 짧

은 시간에 해결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새 연비 기준은 자동차기업들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엔진 기술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며, 첨단산

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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